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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된다고 일을 미룰 순 없지 않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 회

의를 거듭하고 거듭해 세 가지 ‘초대박 혜택’을 완성했다.

첫째, 시작 전 예치금을 300루피(약 6,000원) 받아 교육이 끝날 때 출석

률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돌려준다.

둘째, 졸업 작품으로 유치원 교복(셔츠, 바지, 치마)을 만들어 제출하고 재

봉 선생님과 학생들의 평가를 거쳐 1등에서 4등까지 재봉틀을 선물한다.

둥게스와리에 
발틀 열풍이 불다

사진 / 둥게스와리 부녀자 재봉반 졸업식 단체사진

지독히도 더웠던 2012년 여름, 인도 둥게스와리에서 부녀자 재봉반이 시작됐다. 더위도 유난히 심

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 곳 주민들과 함께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전 봉사자들의 말을 듣고 난 후라 시작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임지혜 활동가

/ 여는 글

어느덧 2012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소중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

랑을 주고 받으셨는지요? 2012년을 마무리하며 저희 JTS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우선 해외사업장 소식은 2012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올 한 해를 정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뿌듯했던 일을 주제로 전달해드리고자 하였습니

다. 해외사업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늘 궁금하셨던 분들께 특히 반가운 소

식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인도 JTS로 파견되는 새 해외활동가들의 출국 전 

인터뷰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국내 소식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JTS가 해

온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3대 뉴스를 투표로 뽑아 보았습니다.  

2012년 JTS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JTS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목

소리로 전해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수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12

년에도 물심양면으로 JTS를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 국내 JTS 사무실에

서 불철주야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님들,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해외 활동가님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

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합니다.” 라는 JTS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저희 JTS는 

다가올 2013년에도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복된,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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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0분은 일찍 오는 열성적인 학생들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은 날아가 버렸다. ”

셋째, 위의 상 받은 네 명에게는 당일부터 유치원 교복을 만들어 수자타 아카데미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다. 또한, 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도 연습을 더 해 기술 수준이 나아지면 유치원 교복 납품이 가능하다.

등록일, 걱정과는 달리 초대박 혜택을 들은 사람들로 북적댔다. 우선 시험 삼아 수자타 아카데미 주변 세 

마을 주민들을 위주로 선발했다. 그리하여 총 12명의 ‘둥게스와리 부녀자 재봉반’이 꾸려졌다.

수업 첫 날, 아무리 기초반이라지만, 재봉틀용 바늘과 손바느질용 바늘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 또다시 

걱정이 됐다. 세 달 과정으로 졸업 작품을 모두 다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

닐까? 걱정은 걱정일 뿐!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아졌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루 2시간 잠

깐 연습할 뿐인데 신기할 정도였다. 바늘에 실도 끼우지 않고 재봉발판 구르는(여기 재봉틀은 아직 발틀이다.)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일주일이 지나 갔을 땐 사리(인도여성 전통 옷) 본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곳 사람

들은 이런 손재주는 타고 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시스터~재봉실 문 열어 주세요.”하며 기본 30분은 일찍 오는 열성적인 학생들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은 날아가 버렸다. 재봉실 문을 열고, 당일 사용할 실과 천을 꺼내어 주려할 때면 “까플라 

아차왈라 디지예(천, 좋은 걸로 주세요!!)!!” 아침마다 이들의 아우성에 매일같이 혼이 쏙 빠졌다. 11시 쯤 수업종

료 시간이 되면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러는 통에 점심시간이 늦어지기 일쑤였다. 사

실 이럴 땐 그들이 미웠다. ‘아, 나의 황금 같은 점심시간!!!’ 하지만 집안일이 많아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문화라 큰 소리 한 번 못내는 그들에게 아지트 같은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

면서 불평은 사라지고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학생, 한 명은 들쳐 메

고 한 명은 손을 붙잡고 두 아이를 데려오느라 힘들텐데도 환하게 웃으며 저 멀리서부터 ‘시스터~!!’ 하며 반갑

게 손 흔들면서 다가오는 학생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 여기서 짧게 재봉반 학생들(어머니들)을 몇몇 소개해 드리겠어요. 

올리비아 핫세를 닮은 링꾸 데비(결혼 한 부인을 일컫는 인도말)! 작년까지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였던 아르

준의 부인입니다. 처음부터 재봉을 할 수 있었던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실력까지 겸한 팔방미

인이죠.

까칠함이 매력인 라비엄마 리나 데비! 수자타 아카데미 최고 말썽꾸러기

인 라비 꾸마르의 엄마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침 일찍 병원에 가는 날에

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오는 강한 여성이죠. 불평과 요구사항이 가장 많아 얄

미울 때도 있지만 재봉 실력만큼은 재봉 선생님도 인정한 수준이랍니다.

임신 10개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20분을 걸어오는 란주 데비! 재

봉 연습을 하는 중간 중간 멍하게 앉아있어 왜 그러느냐 물으면 진통이 느껴진

다고 말했던,, 재봉 수업 중간에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닐까 속으로 조금은 걱정했

었답니다. 그럼에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대단한 열성을 보였죠.

소아마비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니따 데비! 저 멀리서부터 절뚝거리며 오

는 모습을 보노라면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 누구보다 밝은 아니따 데비. 

약간은 덜렁대지만 누구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죠.

10살의 어린 나이로 학교 대신 재봉 기술을 배우러 온 칸티 꾸마리(여자 

아이를 일컫는 인도말)! 아주머니들의 이런저런 농담들을 들으며 늘 수줍게 웃

으며 조용히 착실하게 수업을 따라 갔던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칸티!

유치원에 납품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수료증을 받아들고서
(니투, 아니따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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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섯 명 외에도 각자의 개성이 뛰어났던 둥게스와리 부녀 재봉반. 하하하, 호호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쉬운 듯 한마디씩 했다. ‘연습할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우리는 푸자(인도의 

축제)기간에도 나와서 연습할래요.’ ‘두 달만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등 그들에게 수업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

간이었는지가 전해져 왔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은 진행되었고 졸업식 전 날이 되었다.

솔직히 세 달 만에 치마, 바지, 셔츠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기대 없이 졸업 작품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모든 학생이 작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  

것도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 상급생 여학생들과 인도인 스태프 재봉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한국인들이 채점

을 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3시간 정도를 보고 또 보고 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졸업식 당일!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학생들. 얼마나 설레는 지가 한 눈에 보였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기

도 전부터 왁자지껄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해 둔 소량의 간식을 보면서 행복해 하던 사람들. 더 

준비하지 못해 살짝 미안했다.

각 마을 대표와 학생들 인도인 스태프 그리고 한국인들을 초청한 행사는 시작되었다. 놀라운 결과가 시작

부터 발표 됐다. “전원 수료!!” 학생들 전원이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평균 94퍼센트 출석률을 달성했다. 인도 JTS에서 주민들 상대로 한 사업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학생들에게 JTS India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

한 시골 부녀자들은 처음 받아드는 수료증을 정말 소중히도 가슴에 품어 들었다. 졸업선물, 개근상과 정근상을 

모두 전달한 뒤 이 날의 하이라이트 1등부터 4등이 발표됐다. 순간 희비가 엇갈렸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담긴 볼멘소리가 잠시 나왔지만 금세 축하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상을 받은 네 명의 학생은 유치원 교복을 제작하여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교복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지원되고 오직 기술력만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한 벌 당 18루피(약 

320원)을 받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칸티 꾸마리가 그 네 명 중 한명이다. 재봉틀이 없어서 집에서는 연습을 하

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며 재봉틀을 가지고 가면서 함박웃음을 보였다. 기술자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정성

껏 교복을 만들어 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처음 납품을 하고 받은 

돈으로 무얼했냐고 물었더니, 특유의 수줍은 미소를 띠며 ‘실이랑 바늘 샀어요. 

시스터’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수상자들은 직접 번 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 아이들에게 찔레비(인도 설탕과자의 한 종류)를 사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녀 재봉 기초반이 끝난 지금은 중급반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기초반이

었던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업

이다. 상을 타지 못해 아쉽지만 당장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중급반에

서 좀 더 배우고 연습하여 일정한 수준이 되면 교복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도

록 했다. 

여름이 살짝 지나간 시원한 지금 둥게스와리는 지독했던 지난 여름보다도 

열심히 발틀을 굴리는 부녀자들로 더 뜨겁다.

재봉틀을 받아가는 니투, 레카 데비

“기대 없이 졸업 작품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모든 학생이 작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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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해외소식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10월 22일 저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다물록 지역에서

의 JTS 활동 영상을 보았습니다. 4월 초에 있었던 3개 

학교- 키타스, 발라, 바삭 준공식, 마카파리 고등학교 

착공식,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축 시작, 교사 워크숍, 5

월, 6월 연달아 진행된 한방 의료봉사, 블루안과 키다

마 학교 증축 공사 시작, 1박 2일 방문 프로그램과 같

은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 타퓨난, 인라보 학

교 신축 공사 등 화면에 나오는 활동들을 보는 참가자

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다물록 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다물록 주민의 모습, 

자신의 활동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일과 22일 오전에는 2013년도 신축 학교 후보

지 답사를 하고 마카파리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축 현

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열리는 JTS 센

터로 이동하였습니다. 다물록 시 참가자들도 다물록

에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첫

날 저녁은 일찍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23일 아침 5시 30분, 체조를 하고 센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필리핀JTS 현지 활동가인 미오는 참

가자들에게 퇴비장, 이동식 닭장, 돼지, 염소, 외양간, 

비닐하우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시범 농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실험에 

대해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올해 추진했

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음 프로젝

트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물록 특

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은 추가 자

재 요청이 계속되고, 어떤 경우에는 JTS에 사전 보고

되지 않고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JTS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JTS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물록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더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을 놓쳤

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 

JTS에서 작업방식 변경을 요청하여서 자재가 더 들어

가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구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 

자재를 바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

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물록 

시에서는 보고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다물록-JTS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논의를 통해 다물록 시와 JTS는 모든 프로젝트 

진행을 최고의 품질로 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하자는

데 목적을 같이 하고 계획을 더 세심하게 세우고 계획

대로 진행하며 그에 따른 평가를 해 나가자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바쁘더라

도 매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물록에서는 회의 2-3일 전에 공사 진행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고 JTS에서 검토, 준비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키드논 주, 리보나 시에 위치한 JTS 센터

에서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다물록 시에서 6명, 

JTS에서 5명, 총 11명이 함께 2012년 시작된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진행결과

를 평가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송현자 활동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을 마치고

사진 / 다물록 프로젝트를 함께한 사람들

사진 /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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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물록 프로젝트에 관

한 소감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자재관리 담당인 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왔고 이런 워크숍을 하

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물록 시 엔지니어는 ‘맞추기’를 언급하였습니다. 회

계 담당인 인다이는 ‘이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는 공사감

독 기술자 올리노는 ‘신뢰’를 말했습니다. 약해진 체력

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JTS 다물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제시는 ‘팀워크’를 

말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직분에도 불구하고 회의마다 

참석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신 다물록 시장님은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노력으로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야외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잘 지어진 교실에서 수

업에 집중할 수 있고, 다물록 사람들의 위생보건도 한 

단계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필리핀JTS가 지금까

지 활동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에게 또한 현장에서 JTS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소식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사진 / 완공된 마카피리 고등학교

사진 / 워크숍에 참가한 필자 송현자

해외소식 | 캄보디아✽쭘리읍쑤어

벌써 일년...? 
새내기 활동가의 활동 일지
from 캄보디아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로 박병수, 박성신 활동가가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활동

한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어가네요. 다음은 박성신 활동가가 보내온 활동 일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박성신 활동가

운전사가 기부해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마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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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9 첫 마을 방문  주민 참여 조사를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다. 병수와 내가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마을 방문을 하는 첫 날이기도 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반씩 교차하는 요상한 기분!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마을들은 모두 강 건너 마을들이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반이나 달

리고, 또 조각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오지 마을들. 이렇게 교통편이 어려운 마을들은 다

른 단체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NGO천국인 캄보디아인데도 아직 학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보람이 생기

기도 하지만 :) 조각배를 타고,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숲 속을 걷고 등등...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 도착한 마지막 마을 따뱅끄로움. 마을 회관에 들어가니 이런, 개미 한 마리도 없다. 한국인과 캄보디아인들

의 시간관념은 아직 많이 다른 탓에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괜찮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

지 뭐~ 빨리빨리 재촉하지 않아도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 이곳에 와서 매일 배우고 느끼는 것들 중 하나이다. 

2012.4.26 첫 프놈펜 출장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으로 출장가는 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무섭게 소나기가 내리더니, 곧 들판 저 끝에 환하게 무지개가 떴다. 일 년 넘게 살

았던 분들도 보기 힘들다는 무지개가 무척 예쁜 모습으로 나에게 인사해주는 것이다. 올해 사업 무사히 잘 되

고 사랑하는 가족들 동기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 무척 기뻤다.

2012.7.27. 폭풍이 지난 후   어제 병수랑 싸웠다. 그래도 한발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화해했

다. 화해의 선물일까? 자재를 매우 싸게 계약해서 기분이 좋다. 

병수에게 미안한 마음에 점심에 스페셜 요리를 했다. 병수가 울었다. 내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순간일 뿐 모두 스쳐지나가는 것, 재미있는 인생이다. 

2012.8.7   마을로 가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성질 급한 나도 캄보디아에서 4개월 넘

해외소식 | 캄보디아✽쭘리읍쑤어

JTS 캄보디아 활동가 박병수 박성신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해외소식 | 캄보디아✽쭘리읍쑤어

땅아마을 13살 렉카라는 소녀

게 지내다보니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졌다. 쉬어가서 좋지 뭐~ 단잠을 잘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3개 마을에 가서 주민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학교 건물이며 우물, 교사 숙소 등의 장소도 정하고 주

민 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으로 우리가 주문한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로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

는 실감에 마음이 찡했다. 

땅아 마을에서 렉카나라는 13살 소녀가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자기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줘서 고맙단다. 

눈물이 핑 돌았다.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012.9.10  JTS의 엔지니어 Mr.Bunthan이 시멘트 믹서 기계를 써야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다며 기계

를 기부해주었다. 운전기사 형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티셔츠를 기부해주셨다. 일하러 나온 주민 모두 기뻐하며 

입어 보았다. 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 신기하게도 우기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 달만에 첫 기둥이 올라갔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2012.10.18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나는 남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짜증과 스트레스로 

“난 피곤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별명은 “넘 신난다”이다. 캄보디아가 나에게 가져

다 준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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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들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나 알게 된 것은 2009년 서부 수마

트라 대지진 때이다. 그때 나는 JTS활동가가 아닌 한 사람의 후원자로, 소

식지를 통해 그들이 JTS 긴급 구호팀을 도와주었다는 소식과 사진을 보았

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리쓰, 주

이따, 링링이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4% 미만의 소수계인 화인(흔히 말하는 “화

교”로, 공식적으로 2세대 이상이 지나서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화교”

가 아닌 “화인”으로 불리운다.)이자, 화인 중에서도 소수인 불자들이다. 서

부 수마트라 지역 인구의 거의 100%가 무슬림이며 미낭 까바우족이 대다

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종교적·인종적으로 아주 소수자인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인들은 전체 경제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막강한 경

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외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상 배제되는 “2등 국

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98년 反화인 폭동에서 나타났듯 인도네시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反화인 정서

로 인한 차별로 인해 약간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큰 언니 격인 리쓰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현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한약방을 물려받아서 운영

하고 있다. 그녀는 2009년 대지진 긴급구호 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JTS 봉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 

JTS 긴급구호 팀과 함께 현장에서 통역과 구호물자 분배를 맡았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JTS가 긴급구호 

활동을 했던 지역은 15년 전 화인 3가구가 현지인에 의해 몰살당하고 화인들의 불교사원이 파괴된 후 모든 화인

들이 떠난, 화인들에게는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그러한 위험에도 리쓰는 헌신적으로 긴급구

호 활동을 도와주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JTS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인 활동가들을 가

족같이 생각해서, 가족 행사에 초대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는 한다. 일요일이면 같이 등산도 가는 절친한 친구

이다. 

나보다 한 살 많은 링링은 시내에서 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새벽에 열어서 점심 때 마치기 때문에, 

오후에는 JTS 행정업무를 많이 도와준다. 새벽부터 혼자 일하느라 무척 피곤하고 또 현재 게스트 하우스 영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데도 JTS가 처음 이곳 부끼띵기로 이사 와서 지역정보가 없을 때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외소식 | 인도네시아✽아빠 까바르 해외소식 | 인도네시아✽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리쓰 생일날, 리쓰 부모님과 링링과 함께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곳 인니에 온지 어느 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반년이란 시간에 이곳에 대

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느낀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처음 “고마운 

사람”이란 주제로 소식지 원고를 요청받았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인도네시아

JTS를 도와주는 현지 봉사자이자 내 친구들인 세 여자. 오늘은 이 세 여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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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와주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내 분쟁에 대

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JTS의 소중한 정보원이자, 

개인적으로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이 편안한 좋은 친

구이다. 

나와 동갑인 주이따는 18살 연상인 아관씨와 일

찌감치 결혼하여 인형같은 두 딸 4학년 센센과 3학

년 잉잉 두 딸을 두고 있다. 이 부부 역시 2009년 긴

급 구호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우리가 활

동할 때 필요한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

을 때 선뜻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내준 고마운 사람들

이기도 하다. 현재 추진하는 빗물 활용 프로젝트에도 

이곳저곳 자재를 알아봐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기도 한

다. 귀엽고 애교 많은 주이따와 약간은 차가운 듯 하

지만 화통한 아관씨는 늘 JTS 활동을 자신들의 일처

럼 생각하며 도와준다. 

이 친구들이 JTS 활동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척 고맙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고마

운 것은  ‘정’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인도네시아 

인들과 달리 화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 문화를 가

지고 있는 것 같다. 비슷한 동북아시아인의 기질 덕분

인지, 아니면 이들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는 “관시(關

係)”문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한국 사

회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순박한 시골의 정같

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나의 꿈은 이들과 더불어 인니인들과 화인

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

들어 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사회 발전

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인니인으로부터 비판받는 화

인, 그리고 비주류인 화인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

지 않고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받는 인니

인. 우리 JTS가 화인들이 인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인니인이 화인들을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리

쓰, 주이따, 링링 이 세 친구들이 이 활동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여기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

는다면, 무엇보다 좋은 벗들을 얻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해외소식 | 인도네시아✽아빠 까바르

➊ 주이따가 잠시 한국에 여행왔을때
➋ 필자 모습

➊
➋

해외소식 | 미얀마✽밍글라바

미얀마와 JTS, 
서로 사랑에 빠지다

미얀마 자원봉사자 
김성현, 쑤쑤, 싸치

조용한 미소의 나라 미얀마… 그러나 JTS 미얀마 사무실은 그다지 조용하지 못하다. 출근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일찍 도착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오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면서 나를 괴

롭힌다. 연신 나에게 사무실이 더럽다며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얼른 쓰레기

통을 비우거나 대걸레라도 빨아서 바닥을 닦아야 한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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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신들의 친구를 하나 둘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자원봉사를 하게끔 만

든다. 결국 미얀마인들의 마음과 JTS의 마음이 꼭 맞

아 떨어지고 서로 감동을 주는 곳이 미얀마이다 보니, 

미얀마 JTS 사무실에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일이 일사

천리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현

지인 자원봉사자 간에 의견이 달라서 분위기가 냉랭

해 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한국과 미얀마의 문화 차이

로 업무가 지지부진해서 서로 답답할 때도 있다. 게

다가 덜 가진 사람이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얀마

도 마찬가지여서, JTS 미얀마의 자원봉사자들도 겨우

겨우 교통비만 마련해서 사무실에 나오는, 그리 여유

롭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하물며 보수적이다 못해 폐쇄

적이기까지 한 미얀마의 문화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에 더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집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서, 만원버스를 1시간 

더 타고 와야 사무실에 도착하는 여성자원봉사자 싸

치(Zar Chi)와 이카잉(Ei Khine)은 일을 해서 돈을 벌라

는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친척집에서 지내면

서까지 매일을 꾸역꾸역 사무실에 나오고 있고, 군대

에서 11년을 복무하고 제대한 딴진민(Htan Zin Minn)

은 군인연금을 교통비로 쓰며 3살차이 나는 조카 씨

투(Si Thu)와 매일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다. 이제 고

등학교를 졸업한 이퓨(Ei Phyw)는 틈틈히 일을 하면

서 사무실에 오는 차비를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나오

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는 쑤쑤(Su Su)는 남

편이 NGO일을 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연신 나에게 No Problem 이란다. 

이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미얀마 JTS는 여

러 가지 색깔의 자원봉사자들이 각기 다른 어려운 환

경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로소 조금씩조금씩 앞

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고 있노라면 곧 마

라톤 선수처럼 힘차게 뛰는 미얀마 JTS가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기대가 큰 만

큼, 실망도 크고, 많은 일을 하는 만큼, 많은 부침이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JTS의 마음이 자원

봉사자들의 마음과 일맥상통해서 굳은 의지를 만들

어 내니,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애써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미얀마 

JTS는 오늘도 그 길에서 걸음마를 했다. 마라톤 선수

의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를 마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금세 

서로 웃고 떠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야 거의 알아

들을 수 없지만,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다

가 자기들끼리 빵빵 터지는 걸 보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나마나 오늘도 안 씻은 것 같다느

니,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느니, 청소를 도무지 안 

한다느니 하는 얘기일 것이다. 당연히 전부 거짓부렁

이지만, 그렇게 나를 소재로 삼아서라도 좀 더 현지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길 바라

는 마음에서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새 

근무 시작 시간인 9시 30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다들 갑자기 진지해져서 필기구와 공책을 꺼내고 

내가 아침 회의를 시작하길 기다린다. 가끔은 그들의 

진지함에 부담스러워 질 때도 있다.

현재 미얀마 JTS는 상근 자원봉사자 7명과 비상

근 엔지니어 자원봉사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얀

마 자원봉사자들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

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

다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부탁했

던 것,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양곤대학교와 시내

의 Language School 곳곳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 근

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JTS 사무실이 미얀마의 

실질적 수도인 양곤에 위치해 있는 것과 미얀마에 한

류 바람이 부는 것이 보다 많은 미얀마 사람들의 눈길

을 끄는 데 일조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JTS 자원봉

사로 향하게끔 움직이게 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미얀마인의 심성”과 “JTS의 특성”, 이 두 가지

가 서로 통하게 되면서 미얀마 JTS 사무실이 현지인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먼저 미얀마인들은 대가 없이 자진해서 누군가

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좋은 일도 혼자 하지 않

고 반드시 남에게 권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심성이 있

다. 심지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 즉 기부나 봉사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도 그 

일에 경쟁하듯 참여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질투도 

한다. 혹자는 그것이 미얀마 특유의 불교  문화 때문

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2008년에 13만여 명이 희생당

한 태풍 나르기스를 시점으로 이러한 봉사와 기부 문

화가 미얀마사회에 널리 퍼졌다고도 한다. 

이러한 미얀마인들의 심성에 더불어, JTS의 “대

가 없이 마음으로 봉사한다”, “해외파견자는 현지인 

기준으로 산다”라는 JTS만의 특성이 그들을 감동시키

고 JTS를 신뢰하게 하며, 결국 그들의 마음과 동화되

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나르기스 이후에 많

은 NGO단체들이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사

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외국 NGO의 활동은 미

얀마인들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대개 미얀마인들은 

NGO 직원들을,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좋은 차나 항상 

택시를 타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항상 몸에 두

르고 있는 소위 ‘인터내셔널한’ 풍모가 마구 풍기는 외

국인의 모습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JTS 활동가는 늘 버스를 타고, 현지인들

처럼 입고 다니며, 도시 주민이 아닌 가난한 마을의 

현지 주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동화되고자 노력한다. 

입을 열지 않으면 어딜 가도 현지인처럼 취급되는 겉

모습에, 마을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포크 대

신 마을 사람들처럼 오른손으로 밥을 모습에, 현지 자

원봉사자들은 항상 “JTS 프로젝트 매니저 까시네, 까

시네!” (의역하면 짠돌이, 자린고비 등)하고 놀리면서

미얀마 자원봉사자 - 딴진민

해외소식 | 미얀마✽밍글라바 해외소식 | 미얀마✽밍글라바

미얀마 자원봉사자 - 싸치, 이퓨, 이카잉, 꼬표

미얀마 자원봉사자 - 씨투, 포쵸, 딴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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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해 긴급구호 
식량지원 사업이 진행되다.
글 편집부 | JTS 

국내소식 | 함께 나누는 사랑✽북한 수해지원 국내소식 | 함께 나누는 사랑✽북한 수해지원

세상에서 가장 먼 그곳, 북한

세상 사람 모두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곳,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바로 북한

입니다. 이곳의 날씨가 어느덧 쌀쌀해지듯, 북한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갈 것입니다. 북녘의 우

리 동포들이 매서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북지원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천항에서 선적식 하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9월 18일(화) 18시 인천항을 통해 북한 수해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한 구호식량인 

밀가루 500톤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북한 고아원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두유와 이유식을 실어 보

낸 이후, 2012년 들어 JTS가 진행한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밀가루 500톤을 실은 컨테이너 28개는 인천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번에 JTS가 제공하는 긴급구호 식량 500톤은 수해피해가 컸던 평

안남도 성천군과 안주시로 보내져, 성천군에 200톤, 안주시에 300톤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심각한 북한 수해 상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태풍 등으로 인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홍수로 169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

을 입었으며, 400명이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 등으로 약 6만 5300㏊가 피해를 입었고, 약 

8600채의 가옥이 훼손되었으며 약 21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기구와 단체에 태풍 및 홍수피해지역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엔에 식량 및 연

료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인도적 식량 지원조차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2012년 여

름의 심각한 가뭄에 뒤이어 홍수와 태풍이 연이어 닥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것이어서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에, 가장 필요한 기초 식량 지원이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노인

연이은 재해로 북한의 가을 수확량이 급감하고 식량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등 북한 내에서도 소외된 시설은 외부의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량

난이 심해질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S의 지원에 추가 지원과 타 단체의 지원 역시 뒤를 이어, 북한 전역의 수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통 역시 덜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 Nov + Dec JTS┃2322┃JTS 2012 Nov +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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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S의 소망은...

현재 JTS는 북한 전 지역에 걸쳐 고아, 장애인, 노인 등 

북한에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보호시설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 년에 네 번 정기적

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체육용품, 의복 등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가 지원해주지 못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

을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꼭 식량 

지원이 가능해져서 올 겨울, 북녘의 우리 아이들이 무사

히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나누는 ‘대화’

‘어떡하지? 어디 몸이라도 아프면 좋겠다. 천재지변 같은 거 안 일어나나? 여름에는 태풍도 많이 오

더니 지금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날씨는 좋은 거야?’

글쓴이  채우빈 활동가 

국내소식 | 함께 나누는 사랑✽북한 수해지원 국내소식 | 함께 나누는 사랑✽애광원 가을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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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순례를 가기 전 날, 내 마음은 심란, 복잡, 

불안, 두려움 그 자체였다. 법륜스님께서 거제 애광원

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통도사 순례를 가시는데, 나

는 그 순례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는 내가 

당일 레크리에이션 및 동굴 관람 시 진행을 맡게 되었

는데, 사실 장애인과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던 나로

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큰 스승님이

신 법륜스님 앞에서 진행을 잘해 보이고 싶은 욕심 때

문에 더 조급함이 들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느 순간, 봉사는 뒷전이고 ‘진행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애광원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혹시 난동(?)을 피우면 어떡하나… 예상치 못

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에 빠져 밤새 뒤척이며 보냈다. 

드디어 통도사 순례날! 기어이 아침은 오고야 말

았다. 거제 봉사자 분들과 함께 통도사로 향하면서, 떨

려오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통도사에 도착해, 스텝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애광원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는 

애광원 버스를 보며, 봉사자 분들은 각자 자신의 짝꿍

이 될 애광원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처음 보게 된 애광원 친구들은 나의 기대나 예상

과는 전혀 달랐다. 낯선 사람을 보며 수줍어하는 친구

도 있었고, 먼저 와서 반갑게 손을 잡는 친구도 있었

다. 그 모습들이 영락없는 내 주변 친구들의 모습이거

나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

었다. 분명, 나랑 같이 간 거제 봉사자분들도 오늘 처

음 장애인들과 만나는 자리였음에도 나처럼 당황하는 

기색이나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자연스럽고 밝은 웃

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

과 어울리며 가볍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매일같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며 강연을 해 

나가시는 법륜스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애

광원 친구들은 너무나 좋아하며 스님을 껴안기도 하

고,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누구 하나 스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스님께서는 통도사 경내를 도시며, 이해하기 쉽

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다. 손을 꼭 잡은 봉

사자와 애광원 친구들이 스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깊

게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왔다.  

“존재가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는 다만 다

를 뿐입니다” 예전 법륜스님의 법문에서 들었던 말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되는 순간이었다. 평소에 “사

람은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여

전히 ‘정상’과 ‘비정상’ 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했던 나의 밑바닥을 확연히 들

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레크리에이션과 자수정 동굴 관람 진행은 여러 

보살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진

행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참여해준 모든 분들이 진행자였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저녁시간, 애광원 친구가 그날 자신의 짝꿍이었

던 봉사자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았

다. 봉사자도, 그걸 지켜보는 나도, 순간 당혹감과 함

께 고마움을 느꼈다. 나중에 나누기를 하면서 그 봉사

자님께서 “내가 더 잘 살피고 배려해야 하는데, 오히

려 여기 와서 내가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봉사를 ‘받

은’ 느낌” 이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 또한 고개가 끄덕

여졌다. 

왜 그동안 연예인이나 지인들이 봉사를 다녀와

서, ‘오히려 내가 더 봉사를 받고 왔다’라고 말했는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란, 어느 한쪽만 말하는 ‘독백’이나 ‘지시’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주고받는 ‘대화’이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

정이다. 

참된 봉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 제이티에스와 

우리 영남지역 보살님들, 법륜스님, 애광원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땐 날씨가 청명하기

를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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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탑승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통토사에서

자수정 동굴 관람

레크레이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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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이티에스와 함께 하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과 

생활의 기준이 돈이 다 보니 자연히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고 생각했죠. 그때 생각에는 막연히, 공무원을 하면 수

입이 안정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공무원이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법륜스님의 ‘무

시무종’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 잘못 살아왔구나.’는 생각에 머리가 띵 해졌습니다. 

그 길로 정토회에 들어와 지낸  십 년 정도 되었습니다. 

2. 인도JTS에 활동가로 파견되시는데요, 기분이 어떠

신가요?

예전부터 인연이 된다면 꼭 가고 싶었습니다. 빚 갚으러 

간다는 마음이랄까요. 지금까지 복 많이 받고, 풍요롭

게 살았으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고기 먹고 에어컨 틀

고 기름 쓰고…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

게 사는 거니까요.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그동안 

살면서 껍데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하다 보면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런 것들을 벗고 다시 원래 저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또 제가 그간 맡았던 여러 일들을 다른 분들

이 맡아주셔서, 제가 인도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

최동호(39)님의 
이야기

박성재(27)님의 
이야기

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신 지도법사님, 유수스님, 법사님, 도

반들께 감사합니다.  

3. 인도로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웃음)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야겠죠. 저는 잘

하는 게 없구요.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인도에 갈 준비는 잘 하셨나요?

우선 인도 말은 전혀 모릅니다. 가봐야죠. 개인적인 짐

은 최대한 적게 챙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많더라구요. 옷도 한 벌씩만 챙겼는데도 짐 챙길 때 마

다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1. 제이티에스와 함께 하기까지 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는 올해 스물일곱 살이고 원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2010년에 어머님의 권

유로 정토회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에 참가해서 JTS

라는 국제구호NGO와과 국제구호활동, 해외봉사 등

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일출가 때 

NGO실습을 JTS에서 했습니다. 그때 최기진 총무님께

서 JTS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좋

은 점을 접할 기회가 많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인도JTS로 파견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인도로 꼭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국내JTS도 괜찮고 일단 봉사활동 자체가 하고 싶었습

니다. 인도JTS의 여러 영상이나 사진 자료, 활동 기록 

등을 보면서 인도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3. 해외파견을 앞둔 심경이 궁금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갈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JTS에도 감사하고, 백일출가 때 책임자이셨던 최동호님

과 함께 가게 되어 더 좋습니다.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최동호님 옆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일 마무리 잘 하고 

몸 관리 잘 해서 가서 아파서 남한테 폐가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4. 국내 JTS사무실에서도 몇 달간 함께 일하셨는데 그

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잘 챙겨주셔서, 함께 일했던 분들께 모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

이 받았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내에서 맡았던 업무를 제 시

간에 잘 못 끝내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잘 점검해 보면서, 현재

에 충실하게 집중하며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10월 29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홀연히 떠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JTS로 새롭게 파견되는 활동가 박

성재, 최동호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인도 JTS의 든든한 기둥이 될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

나보세요. 

국내소식 | 함께하는 사람들✽인터뷰 국내소식 | 함께하는 사람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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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부스를 피하기 위해 매번 테마를 정해서 새롭게 기획

한다. 또 부스 장소나 방법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부 받고 결과

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1) 시끌벅적한 축제의 쉼터, 판매가 아닌 대접 

간디학교의 축제는 물풍선 던지기, 동전 던지기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부스도 있고 

빵을 파는 카페, 플래시몹, 풍물 행진 등으로 요란하고 

활기차다. 방문객들에게 무언가를 팔고 수익금을 내

는 부스가 많은데 작은짜이집은 일부러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을 잡아 쉼터를 운영한다. 굳이 기부를 하

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다. 

모금의 목적 안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자보, 

JTS 알림물, 메뉴판, 작은짜이집 소개 책자 등을 전시

해 놓고 방문객이 묻기 전에는 가능하면 먼저 설명하

지 않으려 노력한다. 기부가 강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메뉴로는 직접 끓인 인도 차 짜이, 동아

리 부원들이 집에서 가져온 여러 종류의 차, 사회적기

업-해피쿠키에서 지원 받은 롤케이크와 유기농 쿠키

가 있다. 메뉴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먹고 싶은 

것을 대접받고 자유롭게 쉬다가 마음 가는 만큼 모금 

함에 기부하는 식이다.

 (2) 축제에 모토에 맞춘 테마-프로그램 정하기

매 축제마다 학교 식구들이 함께 축제 모토를 정

한다. 작은짜이집에서도 모토에 맞춰 쉼터를 기획한

다. 예를 들어 축제 모토가 어울림일 때는 재능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동아리 부원이 아닌 친구들과 부스를 

함께 했다.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도 했고 방문객들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타로 점을 봐

주었다. “그땐 그랬지” 가 모토였던 복고 축제에서는 

“짜이다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부스를 했다. DJ부스를 

만들어 놓고 음악을 트는 등 옛날 다방 같은 분위기를 

내려 노력했다.

 

(3) 작은 공연들

축제에서처럼 거창한 무대는 아니어도 방문객들

이 쉬며 볼 수 있는 작은 공연들도 준비했다. 동아리 

부원이 하기도 했고 대부분 학교 친구들을 미리 섭외

했다. 팬플룻이나 대금 같은 특별한 악기를 연주한 친

구들도 있었고 오카리나와 젬베 합주를 하기도 했다. 

수준급의 바이올린이나 플롯 연주에 모두가 집중하기

도 했고 짜이다방을 꾸미고 거기에 맞춰 통기타를 연

주하며 보랏빛 향기, 너의 의미, 붉은 노을 같은 노래

를 불렀을 때는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 즐거워하

셨다.  

(4)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스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희

망, 생명, 환경, 쉼터 같은 가치들이 그 속에 자연스럽

게 녹아 있었으면 하는 고민을 많이 나누었다. 예를 

들어 기부문화에 대한 고민과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부해주세요.” 라고 말

하는 대신에 방문객이 원하면 읽을 수 있는, 어떤 곳

에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 대자보를 만들었다. 

국내소식 | 캠페인✽작은짜이집 국내소식 | 캠페인✽작은짜이집

모여서 부채를 만들고 있다.

작은 짜이집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요.

안내 대자보를 만드는 모습

작은짜이집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한 학기에 두 번, 인도 차 짜이를 직접 

끓여 대접하는 모금 부스를 연다. 모금액은 JTS를 거쳐 제3세계의 어린

이들에게 전달된다. 주로 오렌지나 망고 등으로 바뀌어 어린이들의 비타

민 공급에 쓰였고 특히 2012년에는 우리의 요청으로 ‘필리핀 아동 도서, 

교과서 지원’에 쓰였다.

함께하고 글쓴이  산청 간디학교 3학년 김민정

작은짜이집의 뿌리 JTS 일일 짜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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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부채 모두 다른 그림, 직접 그리고 코팅

했다.

친환경적인 부스를 만들기 위해 종이컵 대신에 

학교 친구들이 만든 도자기 컵을 사용했다. 또 여름축

제 때 부스를 하며 에어컨을 켜지 않기 위해 대신 쓸 

수 있는 부채 80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쉼터에서 나

눠 드렸다. 많은 회의를 하며 부스를 만들었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동아리 부원들이 모두 모여 마음나누기

를 통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생각

들을 나누었다. 그런 고민들은 다음 부스를 기획할 때 

피드백이 되었다.

(5) 무인부스에 도전하다.

기부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대안으로 무

인 부스를 이야기 했다. 학교를 다니며 다른 친구들이 

운영했던 무인매점이 나간 물건과 남아 있는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폐점되었던 적도 있고 도난 사건으로 

전교생이 모여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었다. 사랑과 자

발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라지만 백 이십 명이 모여 사

는 곳인만큼 익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모두가 인정했다. 무인부스는 너무 이른 모험이라

는 의견이 많았다. 좋은 마음으로 시도한 일이 불미스

러운 결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혹

시’라도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다.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피쿠키

에서 지원받은 쿠키가 방문의 날 부스가 끝난 뒤 도착

했다. 어차피 학교 사람들과 나눠먹는 방법 밖에 없으

니 이번 기회에 무인 부스에 도전하기로 했다. 모금활

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무인 부스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주면 되는지 전달하기 위한 소

자보를 만들고 강당 복도에 점심 저녁에 나누어 쿠키

를 놓았다. 

모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적힌 대자보를 읽고 쿠

키를 ‘원하는 만큼’ 먹은 뒤 ‘마음만큼’ 모금통에 돈을 

넣어주면 되는 간단한 부스였다. 설치해 놓고 ‘들어왔

던 돈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섰다. 설사 모금액이 전혀 모이지 않고 쿠키

만 없어지더라도 괜찮았다. 어차피 학교 사람들과 나

눠먹을 쿠키였고  공동체에 기부문화에 대한 고민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대를 하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9,900원이 모였다. 모금액도 모금액이지만 지나다니

면서 바라 본 학교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의미 있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은데도 “아, 나 먹고 싶은데. 돈

이 없네.” 하며 서로 돈을 빌려서 넣은 뒤 쿠키를 먹었

고 다 같이 나눠먹자는 부탁을 적어두었더니 정말 한 

두 개만 ‘적당히 ’ 가져가는 모습이 고마웠다.

쿠키가 너무 먹고 싶다며 지나가는 우리에게 뛰

어와 “내가 내일 꼭 줄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큰 

기대 없이 시도했던 무인 부스는 생각보다 많은 모금

액이 모였고 무엇보다도 ‘학교 사람들의 마음’이나 ‘우

리가 기부문화에 대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 ‘앞

으로의 활동에 대한 용기’ 같이 더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만들어진 부채들

2012년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한마디를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문서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김상현

저는 올해 기억나는 일은 JTS를 알게 돼서 기뻐요. 

내년 다짐을 말하자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

이 되겠습니다. - 조윤정  

기획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홈

페이지 작업인데 아직 지지부진하네요. 내년에는 확 

갈아 엎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 신인환

저는 북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 

잘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인도로 1년간 파견 나가는

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 이유진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기성찰을 위

한 위기와 도전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항상 최선

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 임선호

전 올해는 아무래도 JTS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이 가

장 기억에 남아요. 내년에는 해외사업장에 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 김진진

저는 JTS 자료정리와 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파견 예정인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 

박성재

저는 캠페인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지난번에 티 만드는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쉽더라구

요. 내년을 목표로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하길 바랍니다. - 박희완

캄보디아 캠페인 홍보와 모금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JTS활동에 더 힘쓰면서 해외봉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 소설

저는 기획팀에서 주로 차량운행 하면서 다른 분들 업무를 돕고 있어요. 내년에는 인도에 파견될 예정이고요. 

좀더 나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 주연우

국내소식 | 캠페인✽작은짜이집 국내소식 | 특별기획✽JTS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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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얀마사업을 맡고 있어요. 올해는 북한지원

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북한지원을 많이 했으

면 좋겠습니다. - 서민정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

다는데 아직 나이 먹는 게 슬퍼요. ㅠㅠ 내년 다짐

이요? 나부터 잘하자!! - 이진아

저는 기획홍보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노력으로 일들이 잘 진행될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JTS와 함께 해주세요. - 김혜원

저는 JTS가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후원금 납부 연장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

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밝은 목소리로 일하겠습니다. 후원해주

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미영

기획 홍보팀에서 캄보디아 캠페인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JTS에서 일한지 이제 두 달여 밖에 안 되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는 무척 바쁘게 살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내년에는 좀 

더 여유있고 부드러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여운

올해는 총무팀 일을 하면서 원활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완성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최기진

저는 번역과 교육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서 좋았는데 아쉽게도 목표로 한 

것보다 못 미치는 점이 있었어요. JTS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칭찬꺼리겠네요. 내년에는 지금 하는 일에 성과

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은

저는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해 저는 마음을 

크게 내서 사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JTS

에서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1년간 만났던 모든 분

들에게 감사합니다. - 조경아

저는 회원관리팀 총괄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

에서도 마음을 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후원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아주 많이많이 행복하세요!! - 최양희

지금은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해는 운동을 시

작하게 돼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야겠죠? JTS에 나온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난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 김관배

저는 주로 영상편집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서 계획했던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 하겠

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나리오로 데뷔하고 싶어요.  

- 김효선

저는 기획팀에서 신규활동가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

습니다. 2012년의 마무리를 JTS에서 할 수 있어 기쁩

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정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배수영

재정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

원 여러분께 JTS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

리고 싶어요. 올해는 북한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

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이미경 

2012년 JTS 자원봉사자들이 뽑은 
3대뉴스입니다. - 편집부

1. ’12년 대북지원사업

 JTS는 지난 5월 북한에 있는 50여 개의 고아원·양로원·장애학교에 3개월 분의 두유와 이유식을 보냈습니다. 

9월에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식량으로 밀가루 500톤을 전달했습니다. JTS에서 전달한 식량은 수해

가 가장 극심한 지역인 성천과 안주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수해지원으로 전달된 밀가루 500톤은 ’북한에 대

한 인도주의 지원이 끊기고 나서 처음 지원되는 식량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굶주리는 북녘의 동포들

에게 소중한 양식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2. 미얀마 신규 사업장 개척

올해 3월 김성현 활동가 파견과 함께 미얀마 JTS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 혼자 파견된 김성현 

활동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지 활동가 모집과 활동지역 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해를 입

은 미얀마 짜웅공의 흘레뤠 마을과 탄터빈 마을에 긴급구호 활동으로 가구마다 25kg씩 총 481가구에 쌀을 지

원 했습니다. 미얀마 JTS는 지금 7명의 상근활동가와 3명의 비상근 엔지니어 활동가가 활동하는 사업장이 되

었습니다.

3. 후원프로그램 개편

후원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후원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자신의 후원 내역을 볼 수 없었고, JTS

사무실로 전화해 변경사항을 확인해도 그 내용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후원자가 직접 후원정보를 수정하고, 언제나 후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 시스템에서 정

기후원이나 일시후원을 하셨던 정보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본인인

증 절차를 거치면 과거의 후원내역 조회와 후원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했던 어린이날 캠페인, JTS 방송예술인 모임인 ‘길벗’과 함께한 

거리모금 행사, 올해 새로 파견된 6명의 해외활동가와 2명의 파견 예정자 소식, 4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KBS주최 나눔+대축제 행사와 필리핀 대홍수 긴급구호 사업등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순위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JTS에서 국내, 해외 봉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윤모 김관배 김난슬 김상현 김서진 김선욱 김성현 김신아 김세헌 김정준 김진진 김영숙 김혜원 김효선 권상례 

류  미 문태훈 박동현 박리나 박명송 박병수 박성신 박성재 박영선 박유영 박준  박희완 배명숙 배수영 배혜정  

백슬기 쁘리앙카 서동우 서민정 소설 송수명 송지홍 송현자 신인환 신정화 안재현 양수지 양창희 오성근 오은경  

유미영 윤미옥 이미경 이세형 이원석 이유진 이지은 이진아 이재곤 임선호 임지혜 임희성 정가영 정수진 정소연 

정윤미 조경아 조선미 조윤정 주연우 최기진 최동호 최선희 최양희 최지정 한성호 한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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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India
인도

1. 독일에서 오신 한국인 자원봉사자 특별수업

8월 20일에[서 9월 5일 독일에 사시는 김선희, 이희정씨가 2주 정도의 휴가기간

을 이용해 JTS스태프와 교사, 중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과 영어회화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수업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MS워드와 엑셀을 마스터

하였습니다. 특히 초급반은 컴퓨터를 켤 줄도 몰랐는데 수업 이후 시험 문제지

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과 수업을 들었던 이곳 인도인들 

모두 100% 만족했던 특별수업이었습니다. 컴퓨터수업 중 (특별수업)

쉬람단 시험으로 풀베기를 했던 
4학년 남학생들의 모습

2. 8월 24일 초등학생 소풍, 9월 1일 중학생 소풍

이번 소풍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년별로 장소를 다

르게 정하여 다녀왔습니다. 저학년은 자그디스푸르 마을, 고학년은 두르가푸르 

마을과 티벳템플을 다녀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보물찾기, 퀴즈대회, 장기자랑

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Barabar 동굴로 갔던 중학교 소풍은 모든 

교사와 중학생이 한 자리에 어울려 즐거운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힌두 사원

에 가서 기도도 드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 9월 10일 ˜ 19일 중간고사 실시 

수자타아카데미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쉬람단 시험입니다. 반별로 구역을 

나눠 학교 이 곳  저 곳을 청소합니다. 은근히 점수에 민감한 아이들이 필기시험

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쉬람단 시험. 덕분에 학교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하네요. 

4. 수학여행

9월 19일에서 22일 8학년 캘커타 수학여행을 캘커타 빅토리아기념관, 박물관, 

과학도시, 천문관, 동물원까지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걷고, 또 걸었던 수학여행

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9월 28일에는 5학년 파트나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비하

르의 주도인 파트나까지 무려 4시간 30분. 가고 오는 데만 무려 9시간이 걸렸습

니다. 버스에서 거의 쓰러질 것 같던 아이들이 동물원, 천문관, 박물관에 가자 눈

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10월 6일 3학년 라즈기르 수학여행으로 날란다대학, 죽림정사, 온천, 자이나 사

원 등에 다녀왔습니다. 
캘커타 빅토리아기념관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8학년 학생들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교사, 중학생들

활동터 소식 | 해외, 국내✽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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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박 2일 프로그램 진행 

JTS는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라와곤 학교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블루안 학교에

서 ,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키다마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날은 저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타갈로그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 주었습

니다.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 동화책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퀴즈대회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

친 후 학교 앞 공터에서 작은 체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둘째날 아침에는 과실수 

관리팀과 함께 작년에 지원한 나무 주변에 풀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6. 부녀재봉반 수료식

10월 3일 부녀재봉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평균 출석률 94%로 수강생 12명 모

두가 수료하였습니다. 개근상 과 정근상 외 우수상으로 4명에게 재봉틀을 수여

하였습니다. 기술우수자에게는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 교복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급반 수료생 중 6명이 더 나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중급

반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부녀재봉반 수료식

7. 구호품 보시 

  - 9월 15일 베트남 불자 (LAO TRANG PHAP HOA) 방문

약 500가구 주민들에게 쌀, 오일, 소금, 설탕, 비누 등의 생필품을 직접 전달

해 주셨습니다. 

 - 10월 23일 베트남 불자 (LIEN HOA BUDDIST TEMPLE) 방문

학교 아이들과 병원 환자들을 위해 5,000달러와 함께 의류, 약품, 문구류 등

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 10월 22일 의정부 용해사 지성스님 방문

약 350가구 주민들에게 쌀, 달, 땅콩, 슬리퍼, 티셔츠 등의 생필품을 직접 전

달해 주셨습니다. 

생필품을 전해받고 기뻐하는 마을 주민들

알라원 방문 후 찍은 단체 사진

5. 스승의 날 행사, 간디기념일 행사 

9월 5일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조그만 선물

에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한 공연으로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답니다. 10월 2일에는 간디기념일 행사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시상식(개근상, 우등상, 간디 기념일 글짓기 대회 수상)이 있어 

더없이 즐거웠던 행사날이었습니다. 간디기념일 행사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

2. 타퓨난, 인라보 학교 건축 신축 진행

9월 28일 타퓨난에서, 9월 29일은 인라보에서 본격적으로 학교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마을 모두 학교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건축에 필

요한 목재도 제때 다 잘라 놓았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JTS의 기술담당자인 

미오와 JTS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난, 띵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초 공

사를 진행하면서 기둥 만드는 작업을 샘플로 만들어 알려주었는데 이 마을의 

목수 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4.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섬 JTS 센터에서 다물록 특별 프로젝

트 평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다물록 시장님과 JTS 필리핀 대표 이원주 회장님

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2년 진행되었던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

축 공사를 평가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닐라 홍수피해 긴급구호 사진 

3. 2013년 학교 건축 신축 후보지 답사 

2013년 신축 후보지 답사로 아풀란, 킬라오라오, 파나푸난을 방문하였습니다. 1

차 사전 답사로 10월 1일과 2일 세 지역 모두 방문하였고 10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2차로 이원주 회장님과 함께 아풀란, 킬라오라오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파나푸난은 JTS의 학교 건축 조건에 맞지 않아 2차 방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첫날 방문한 아풀란은 무슬림 마을이었는데 근처의 다른 주민들까지 와서 이

원주 회장님을 맞이하여 학교 건축에 대한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킬

라올라오 또한 해당 공무원 5명이 참여하여 학교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 이원

주 회장님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키다마 학교 증축 현장 사진

마카파리 고등학교 건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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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12일 타NGO(VSO)와 연계한 툰학교 특별 수업

VSO라는 현지NGO와 협력하여, 2010년에 지원한 바 있는 툰학교를 방문했습니

다. 학교 청소, 위생 교육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학교 운영 참여에 대

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 캄보디아JTS 정철상 대표 현장 방문

10월 20일~22일까지 캄보디아JTS 정철상 대표님꼐서 현장을 방문하여 2012년 

사업비 지출, 공사 진행상황 점검, 2013년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3. 10월 4일(목) 타뱅지역 새학기 개학식 참석

캄보디아에서는 10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때 지역 내 가장 큰 학교

에 모여 합동 개학식을 합니다. 캄보디아JTS도 여기에 초대받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웽찬 학교의 현재 진행상황

타뱅크로움 공사 현장에 나와 학교 짓는 주민들

툰학교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학교 관리 및 위생교육

Cambodia
캄보디아

1. 라타나끼리 주 교육청 주관 NGO 연간 정기 회의 참석

9월 7일 라타나끼리에서 현재 활동 중인 교육 관련 NGO들과 주 교육청 공무원

들이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협의점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2. 9월 10일 주민 참여 회의

주민 참여가 저조한 마을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회의

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교육청 주관 NGO 연간회의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회의

Indonesia
인도네시아

Myanmar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감군 띨라땅가망, 우바마을에서 관개수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주말이면 연인원 50여명씩 참여하여 관개수로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JTS에서 자재를 지원하고 “고똥노용”이라는 마을 두레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

으며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과거 우기시 가옥과 논이 침수되었던 마을이 공사 이후에는 안전해질 것으로 예

상됩니다.

1. 미얀마 수해 긴급구호

미얀마는 8년 만의 홍수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 미얀마JTS는 야와

디(Ayewarwaddy) 주(州) 짜웅공(Kyaunggon) 타운쉽의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해당 두 개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접근이 어려

워 구호의 손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마을입니다. 현지인 포함 11명의 자원봉

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481개 가구에 각각 쌀 25kg을 전달하였습니다.

2. 짜웅공 타운쉽 다리 및 학교 복구 MOU 체결

짜웅공 타운쉽 오피스로부터 홍수로 인해 파괴된 다리와 학교의 복구 사업을 요

청받았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공무원 및 주민 회의를 통해 MOU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3. 탄터빈 타원쉽 학교 지원사업 MOU 체결

양곤(Yangon) 지역 탄터빈(Htantabin) 타운쉽의 깔라퐁 마을·묫루꽁 마을의 학

교 식수 지원 및 교내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기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한 JTS-마을 주민 간 MOU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우바 마을 관개수로 공사현장

짜웅공 타운쉽 쌀 지원 현장1

짜웅공 타운쉽 쌀 지원 현장2

미얀마 현지 자원봉사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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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의 소리

김여진씨 인터뷰 책을 읽고 

이 단체를 알았습니다! 

-문세린-

북한주민과 세계빈민 돕기를 함께 하는 

후원단체를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문영진-

배우 한지민씨의 봉사활동을 보고 항상 참여

하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참여합니다~ 

-전희경-

즉문즉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데 써주세요. 

-양시황-

지금 삶이 조금 힘이드는 사람에게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승욱-

백중회향하면서 굶는 북한아이들에게 

식량이 전해지길...  

-이영주-

가을이 오네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김경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   

-조미순-

법륜스님의 힐링캠프보고 말씀이 너무 좋아 

인터넷 검색하여 가입했습니다. 

-류경아-

오래 전부터 마음만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깁니다!! 

-김대정-

BtN 불교방송을 통해 법륜스님을 알게 되고 법륜스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갖고 보니 

제이티에스를 알게 되었네요! 

-박기일-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사보고 문맹퇴치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나래-

사춘기 두 딸이 참 힘들게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아파하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가난한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늦둥이 은결이가 북녘 친구를 사귀고 북녘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일세상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허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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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결핵퇴치 사업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아, 사업을 진행했던 둥게스와리 

지역의 결핵환자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활동가

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결핵관리 시스템을 인도의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

인 RNTCP (Revised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로 인계하여, 이제부

터는 인도 정부로부터 직접 결핵 치료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여기에서 인도 결핵퇴치 후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인도 결핵퇴치 사업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도 결핵퇴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원자님께서 후원해주시던 후원 사업

은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인도 및 제3세계 후원”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

다. 후원자님께서 제이티에스의 다른 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쪽으로 후원을 변

경하고자 하신다면, 제이티에스 홈페이지(www.jts.or.kr)의 후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정하시거나 제이티에스 회원팀(02-587-899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원

하시는 사업으로 변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2012년 공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jts.or.kr)에서, 기존후원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새로 만들어 출력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부터 후원프로가 개편되어 기존후원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드셔야합니다)

인도 결핵퇴치 후원사업을 
종료합니다.

✽

2012년 공제영수증 발급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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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눔회원 - 개인·단체 2012년 8월 01일-2012년 9월 30일
✽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8월의 신규회원
북 한 결 연

2012003423		 IOSYS

2012003383		 강경빈

2012003250		 강난희

2012003472		 강성은

2012003262		 강정숙

2012003414		 강현욱

2012003392		 곽민채

2012003424		 구본희

2012003500		 권동희

2012003475		 김근호

2012003437		 김대정

2012003379		 김덕자

2012003462		 김미란

2012003348		 김미진

2012003388		 김민재

2012003256		 김보경

2012003448		 김수연

2012003384		 김승중

2012003405		 김아름

2012003391		 김영숙

2012003390		 김윤현

2012003477		 김은경

2012003421		 김자현

2012003369		 김정향

2012003411		 김종문

2012003195		 김지우

2012003251		 김태영

2012003370		 김해숙

2012003362		 김해홍

2012003231		 김현미

2012003479		 김현우

2012003361		 노수영

2012003263		 노철현

2012003278		 류경아

2012003464		 문영진

2012003415		 민인자

2012003476		 민혜정

2012003367		 박기열

2012003237		 박범윤

2012001532		 박성준

2012003409		 박소현

2012003484		 박수복

2012003458		 박영윤

2012003434		 박용현

2012003440		 박정희

2012003203		 박중원

2012003253		 박지연

2012003254		 박진희

2012003450		 방안나

2012003386		 배용수

2012003509		 변영옥

2012003463		 서 단

2012003385		 서성원

2012003498		 서윤호

2012003454		 설혜윤

2012003453		 성유경

2012003510		 소 설

2012003446		 송보경

2012003358		 송지은

2012003505		 신옥경

2012003442		 신용원

2012003199		 안은철

2012003495		 안재성

2012003380		 양미연

2012003408		 양미옥

2012003395		 원윤희

2012003382		 유달순

2012003197		 유대열

2012003196		 유미정

2012003389		 유영후

2012003235		 유정찬

2012003234		 유정하

2012003436		 이경희

2012003410		 이나영

2012003210		 이선화

2012003252		 이소연

2012003474		 이수경

2012003438		 이승열

2012003417		 이영미

2012003283		 이옥경

2012003186		 이준영

2012003359		 이혁재

2012003365		 이현영

2012003493		 이현철

2012003192		 이힘찬

2012003248		 임권순

2012003401		 장도송

2012003313		 장수연

2012003487		 장용순

2012003287		 장은석

2012003449		 전경옥

2012003451		 전순연

2012003503		 정경숙

2012003214		 정순남

2012003264		 정용근

2012003501		 정유진

2012003502		 정은선

2012003335	

	 정진산업

2012003455		 정찬오

2012003387		 정혜영

2012003194		 조영란

2012003497		 조주원

2012003265		 조혜숙

2012003293		 지만수

2012003298		

지훈스님

2012003201		 진소연

2012003299		 차기호

2012003364		 차순영

2012003489		 최경애

2012003261		 최상현

2012003507		 최영호

2012003368		 하숙연

2012003393		 한미경

2012003504		 허범령

2012003280		 홍계희

2012003275		 홍성민

인 도 결 핵 퇴 치

2012003345		 김재원

2012003411		 김종문

2012003255		 김주엽

2012003370		 김해숙

2012003362		 김해홍

2012003278		 류경아

2012003476		 민혜정

2012003367		 박기열

2012003203		 박중원

2012003385		 서성원

2012003454		 설혜윤

2012003319		 여영웅

2012003396		 용은미

2012003234		 유정하

2012003436		 이경희

2012003410		 이나영

2012003438		 이승열

2012003198		 임다빈

2012003341		 장은철

2012003335		

정진산업

2012003455		 정찬오

2012003299		 차기호

2012003507		 최영호

2012003280		 홍계희

인 도 보 자 보 건

2012003383		 강경빈

2012003344		 강영옥

2012003475		 김근호

2012003437		 김대정

2012003379		 김덕자

2012003348		 김미진

2012003448		 김수연

2012003211		 김시연

2012003391		 김영숙

2012003195		 김지우

2012003362		 김해홍

2012003303		 김향화

2012003278		 류경아

2012003464		 문영진

2012003415		 민인자

2012003476		 민혜정

2012003367		 박기열

2012003236		 박영진

2012003434		 박용현

2012003203		 박중원

2012003420		 백정숙

2012003385		 서성원

2012003416		 서윤정

2012003454		 설혜윤

2012003356		 양승례

2012003235		 유정찬

2012003490		 유지영

2012003436		 이경희

2012003410		 이나영

2012003276		 이성해

2012003438		 이승열

2012003290		 이지현

2012003365		 이현영

2012003192		 이힘찬

2012003279		 임소현

2012003487		 장용순

2012003459		 전희경

2012003503		 정경숙

2012003214		 정순남

2012003335		

정진산업

2012003455		 정찬오

2012003441		 조문숙

2012003277		 조선희

2012003425		 조인형

2012003293		 지만수

2012003299		 차기호

2012003376		 차미영

2012003364		 차순영

2012003280		 홍계희

인도및 제3세계

2012003291	

	 guutmdus 

2012003383		 강경빈

2012003268		 강락은

2012003267		 강승재 

2012003488		 곽준경

2012003204		 구현미

2012003482		 권동희

2012003239		 권순옥

2012003452		 김규범

2012003475		 김근호

2012003202		 김대규

2012003437		 김대정

2012003379		 김덕자

2012003363		 김명옥

2012003348		 김미진

2012003249		 김보금

2012003448		 김수연

2012003384		 김승중

2012003211		 김시연

2012003421		 김자현

2012003345		 김재원

2012003411		 김종문

2012003255		 김주엽

2012003263		 노철현

2012003278		 류경아

2012003476		 민혜정

2012003367		 박기열

2012003456		 박기택

2012003371		 박선영

2012003291		 박수연

2012003351		 박슬기

2012003458		 박영윤

2012003203		 박중원

2012003454		 설혜윤

2012003446		 송보경

2012003505		 신옥경

2012003377		 원미선

2012003491		 위나래

2012003234		 유정하

2012003457		 유현정

2012003300		 유희선

2012003410		 이나영

2012003407		 이미호

2012003342		 이민지

2012003465		 이상윤

2012003210		 이선화

2012003417		 이영미

2012003506		 이정민

2012002382		 이주연

2012003493		 이현철

2012003314		 전선희

2012003193		 전소강

2012003451		 전순연

2012003503		 정경숙

2012003343		 정선아

2012003214		 정순남

2012003264		 정용근

2012003335		

정진산업

2012003293		 지만수

2012003298		

지훈스님

2012003473		 채종탁

2012003378		 천형준

2012003282		 최수영

2012003507		 최영호

2012003368		 하숙연

2012003483		 한건우

2012003422		 한은정

2012003280		 홍계희

2012003394		 홍승화

필 리 핀

2012003390		 김윤현

2012003278		 류경아

2012003366		 문세린

2012003232		 문효석

2012003367		 박기열

2012003203		 박중원

2012003454		 설혜윤

2012003377		 원미선

2012003235		 유정찬

2012003410		 이나영

2012003357		 이정한

2012003290		 이지현

2012003335		

정진산업

2012003280		 홍계희

9월의 신규회원
북 한 결 연

2012003709		 강민숙

2012003685		 강민정

2012003598		 강원남

2012003613		 강현주

2012003549		 고단우

2012003548		 고범찬

2012003611		 고희숙

2012003656		 곽수경

2012003627		 권미경

2012003599		 권세영

2012003624		 권현지

2012003649		 권희자

2012003577		 김길향

2012003617		 김도열

2012003716		 김명미

2012003525		 김명준

2012003580		 김미라

2012003590		 김보경

2012003576		 김선희

2012003586		 김순희

2012003677		 김순희

2012003574		 김승희

2012003658		 김연주

2012003703		 김연찬

2012003619		 김예린

2012003521		 김옥주

2012003614		 김유경

2012003701		 김유나

2012003539		 김은경

2012003539		 김은경

2012003648		 김은경

활동터 소식 | 새나눔회원✽개인, 단체 활동터 소식 | 새나눔회원✽개인, 단체

2012003650		 김은정

2012003555		 김은지

2012003630		 김은하

2012003629		 김의성

2012003646		 김정애

2012003542		 김태화

2012003603		 김판기

2012003622		 김현이

2012003679		 김혜진

2012003715		 김효순

2012003717		 김효준

2012003557		 남연주

2012003699		 류기형

2012003681		 명수영

2012003718		 박경숙

2012003708		 박귀영

2012003655		 박주연

2012003537		 박지전

2012003652		 백정미

2012003616		 복주옥

2012003639		 서경미

2012003702		 서혜수

2012003694		 석미경

2012003540		 신기훈

2012003682		 신명자

2012003684		 신백주

2012003644		 양규선

2012003546		 양승익

2012003573		 엄선희

2012003520		 여인경

2012003623		 오혜영

2012003678		 오효영

2012003691		 유 경

2012003626		 윤명희

2012003631		 윤현철

2012003579		 이경열

2012003637		 이경은

2012003513		 이경임

2012003657		 이경희

2012003511		 이명숙

2012003636		 이상민

2012003686		 이상은

2012003544		 이 선

2012003618		 이선아

2012003621		 이성준

2012003596		 이욱형

2012003538		 이은범

2012003592		 이일수

2012003697		 이재훈

2012003584		 이준영

2012003645		 이지연

2012003635		 이지영

2012003633		 이현숙

2012003543		 임종천

2012003589		 임진미

2012003632		 정순오

2012003641		 정주하

2012003583		 조근화

2012003688		 조창호

2012003620		 조현경

2012003535		 천나영

2012003713		 최윤영

2012003545		 한윤복

2012003683		 한진환

2012003522		 현석훈

2012003536		 홍성문

2012003625		 홍영웅

2012003666		 황은주

인 도 결 핵 퇴 치

2012003514		 김영주

2012003639		 서경미

2012003547		 이승원

2012003595		 이주형

인 도 모 자 보 건

2012003664		 강지민

2012003612		 강태우

2012003649		 권희자

2012003577		 김길향

2012003617		 김도열

2012003580		 김미라

2012003668		 김승진

2012003658		 김연주

2012003521		 김옥주

2012003667		 김우진

2012003555		 김은지

2012003630		 김은하

2012003646		 김정애

2012003622		 김현이

2012003679		 김혜진

2012003715		 김효순

2012003699		 류기형

2012003681		 명수영

2012003554		 박서현

2012003655		 박주연

2012003615		 박철민

2012003639		 서경미

2012003639		 서경미

2012003531		 오미선

2012003623		 오혜영

2012003712		 윤은경

2012003631		 윤현철

2012003606		 이룡수

2012003511		 이명숙

2012003628		 이서영

2012003547		 이승원

2012003697		 이재훈

2012003645		 이지연

2012003593		 이지현

2012003633		 이현숙

2012003589		 임진미

2012003654		 장성심

2012003651		 조영화

2012003713		 최윤영

2012003707		 하정미

2012003683		 한진환

2012003666		 황은주

인도 및 제3세계

2012003598		 강원남

2012003612		 강태우

2012003656		 곽수경

2012003627		 권미경

2012003599		 권세영

2012003649		 권희자

2012003550		 금선영

2012003647		 김가은

2012003577		 김길향

2012003617		 김도열

2012003716		 김명미

2012003525		 김명준

2012003590		 김보경

2012003658		 김연주

2012003555		 김은지

2012003630		 김은하

2012003629		 김의성

2012003542		 김태화

2012003528		 김현희

2012003679		 김혜진

2012003715		 김효순

2012003699		 류기형

2012003681		 명수영

2012003532		 박민경

2012003680		 박인숙

2012003615		 박철민

2012003690		 방준식

2012003694		 석미경

2012003540		 신기훈

2012003682		 신명자

2012003644		 양규선

2012003520		 여인경

2012003623		 오혜영

2012003678		 오효영

2012003710		 윤지영

2012003631		 윤현철

2012003637		 이경은

2012003686		 이상은

2012003547		 이승원

2012003594		 이승현

2012003645		 이지연

2012003552		 이충민

2012003633		 이현숙

2012003643		 정수희

2012003696		 정옥경

2012003641		 정주하

2012003687		 최명숙

2012003713		 최윤영

2012003698		 최윤희

2012003553		 최종숙

2012003707		 하정미

2012003585		 한숙정

2012003582		 허동진

2012003625		 홍영웅

필 리 핀

2012003555		 김은지

2012003699		 류기형

2012003571		 최민구

2012003575		 문정민

2012003512		 석호영

2012003697		 이재훈

2012003617		 김도열

2012003631		 윤현철

2012003713		 최윤영

2012003615		 박철민

2012003658		 김연주

2012003633		 이현숙

2012003646		 김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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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의 후 원 금 
북 한 결 연

강미선	 80,000

강민수	 50,000

강은주	 100,000

강천근	 100,000

공연표	 100,000

공유경	 51,380

권동희	 5,000,000

권정연	 20,000

권태화	 10,000

김강숙	 120,000

김경미	 60,000

김경숙	 100,000

김광선	 100,000

김만순	 30,000

김미정	 50,000

김민정	 10,000

김민철	 200,000

김보윤	 31,000

김성남	 70,000

김성수	 20,000

김승희	 1,500,000

김영범	 11,000

김영숙	 100,000

김윤식	 50,000

김윤하	 30,000

김인복	 300,000

김재춘	 100,000

김정래	 30,000

김정현	 20,000

김종분	 100,000

김주화	 25,000

김지석-둘째 아이 백일

기념	 120,000

김충웅	 50,000

김태희	 300,000

김행란	 50,000

김형준	 50,000

김형진	 50,000

나경원	 50,000

나희원	 50,000

남승옥	 10,000

노숙자	 50,000

류병화	 100,000

류현경	 20,000

목인방(김홍임	

	 130,000

2차명상수련보시금	

678,000

1차명상수련보시금	

	 1,373,010

박별님	 30,000

배연이영가극락왕생발원	

	 100,000

박을선 문용섭영가극락

왕생발원	 30,000

박형준	 1,000,000

배상희	 100,000

법륜스님	10,000,000

서양숙	 30,000

서인아	 30,000

손재심	 80,000

송상욱	 109,390

송임숙	 100,000

송재중	 300,000

신기봉	 500,000

신수원	 50,000

심호철	 2,00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안경자	 50,000

한보연 생일기념	

	 100,000

오성미	 10,000

유덕원	 50,000

유용석	 10,000

유재광	 10,000

유채민	 100,000

윤명실	 500,000

윤정아	 1,000,000

윤화자	 50,000

이미경	 50,000

이보림	 10,000

이복남	 30,000

이상필	 500,000

이상화	 500,000

이서경	 30,000

이승욱	 100,000

이예지	 100,000

이인정-고3아들을 응원

하며	 100,000

이정숙	 41,780

이지은	 5,000

이창현	 100,000

이혁재	 1,300,000

이혜원영가님극락왕생기

원	 1,000,000

이호준	 50,000

어머님 최회일영가님 기

일을 맞이	 50,000

임유순	 20,000

임유순	 10,000

임현정	 20,000

장귀예	 100,000

장명희	 10,000

장성호	 100,000

장영순	 300,000

장재원	 40,850

정교순	 50,000

노효신어머님 살아도극

락 죽어도극락하소

100,000

정순례	 50,000

정필숙	 120,000

조영욱	 300,000

김서연 5살 생일 기념	 	

	 300,000

조민제 돐기념	

	 500,000

진선우	 50,000

진은실	 30,000

찰떡이	 100,000

하영주	 26,850

하재남	 1,000,000

하지민	 10,000

한승협	 100,000

허대영	 10,000

허인영	 400,000

황순남	 30,000

황은숙	 10,000

인 도 결 핵 퇴 치

김민철	 200,000

김인숙	 50,000

김형준	 50,000

김형진	 50,000

나희원	 50,000

남승옥	 10,000

박별님	 20,000

서양숙	 2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안효진	 10,000

양시황	 50,000

유덕원	 50,000

윤명실	 200,000

이미경	 50,000

장명희	 10,000

장유정	 1,500,000

조현식	 30,000

진선우	 10,000

최시영생일 기념 후원

	 50,000

허인영	 400,000

인 도 모 자 보 건

강규홍	 50,000

김민철	 100,000

김신규	 100,000

김연수	 50,000

김인숙	 50,000

김주연	 10,000

김충웅	 30,000

김형준	 50,000

김형진	 50,000

나희원	 50,000

남승옥	 10,000

박별님	 2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유덕원	 50,000

유용석	 10,000

유재광	 10,000

윤명실	 300,000

이미경	 50,000

이상화	 500,000

이항선	 10,000

임성구	 1,000,000

조현식	 20,000

진선우	 50,000

하지민	 10,000

허인영	 400,000

홍자원	 50,000

황성민	 10,000

황지애	 30,000

인도및 제3세계

(주)나눅스	 90,000

강영림	 30,000

강은정-인도우물파기

	 100,000

강은주	 400,000

강혜경	 230,000

곽유경	 10,000

권태숙결혼기념

	 100,000

김갑산	 30,000

김건희	 10,000

김광숙	 10,000

김광현	 400,000

김두수	 50,000

김명숙	 20,000

김명희	 100,000

김미선	 50,000

김민철	 200,000

김법원	 10,000

김소연	 61,210

이판강영가님극락왕생발

원	 1,000,000

김영희	 20,000

김윤곤 김준곤 김소영

	 300,000

김은숙	 90,000

김인숙	 50,000

김정현	 30,000

김주일	 10,000

김지숙	 47,500

김충웅	 20,000

김학성	 30,000

김형준	 100,000

김형진	 100,000

김혜진	 100,000

김홍길-:딸아이 돐기념	

50,000

나경원	 50,000

나모니카	 10,000

나희원	 50,000

남승옥	 10,000

남재환	 200,000

남편생일	 50,000

대구정토회	1,000,000

무명	 55,000

박별님	 30,000

박붕규	 60,210

박선미	 53,280

박신우	 50,000

박의섭	 30,000

박재민김후경	 30,000

박정란	 200,000

박혜령	 10,000

배정자	 100,000

북센	 1,000

사송헌	 32,950

손주 서지훈 서효림생일

축하	 200,000

선병만영가극락왕생

	 100,000

손영희	 100,000

손효은	 50,000

수원법당	 200,000

신경선	 2,000

신경자	 20,000

신수원	 30,000

신천중 1-3	 124,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안효순	 30,000

양지호	 78,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	 2,300

여광현영가	 500,000

유덕원	 50,000

유용석	 10,000

윤승미	 10,000

장지태영가님극락왕생발

원	 50,000

이경희	 50,000

이규정	 100,000

이두옥	 1,000,000

이미경	 50,000

이민선	 10,000

이보림	 10,000

이선표	 50,000

이수정	 50,000

이승욱	 100,000

이영란	 41,000

이웅걸	 50,000

이원형	 10,000

이윤희	 100,000

이정연	 10,000

이해든	 6,000

박종식생일축하	

	 50,000

익명	 214,000

임상은	 10,000

임상은	 10,000

장명희	 10,000

하재인	 110,000

장영민	 100,000

장영인	 50,000

장은진장석용

	 1,000,000

전성아	 100,000

전유정	 30,160

전윤	 100,000

정선영	 20,000

정연윤	 50,000

정윤정	 10,000

정토법당서울	 6,000

조동훈	 30,000

조미숙-:군대 간 아들 생

일 기념	 100,000

조상정	 10,000

조성옥	 100,000

조순덕	 10,000

주광홍	 20,000

진선우	 20,000

천형준	 100,000

최미영희망	 50,000

수자영가님극락왕생발원

	 120,000

최원혜	 100,000

최재한	 50,000

최현정생일축하금

	 50,000

하동생태해설사회

	 600,000

외손녀김서진두돌기념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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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민	 10,000

허인영	 400,000

친정아버님 허욱영가님, 

외할머니 한선순영가님 

극락왕생발원

	 5,100,000

황세라	 30,000

황은숙	 20,000

황지희	 100,000

필 리 핀

곽민채	 50,000

김민철	 200,000

김형준	 50,000

김형진	 50,000

김홍길-딸아이 돐기념

	 50,000

남승옥	 10,000

박형섭	 20,000

서양숙	 20,000

신동현	 8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유덕원	 50,000

이미경	 50,000

이보림	 10,000

이원형	 10,000

정연윤	 50,000

진선우	 20,000

허인영	 400,000

9 월 의  후 원 금
북 한 결 연

(법) 퍼플투자모임

	 750,000

16기백일출가	 37,000

3차명상수련보시금

	 37,000

강윤영	 1,000,000

강천근	 100,000

강희래	 50,000

공경향	 200,000

공연표	 37,730

권효주	 120,000

김경미	 30,000

김경미-1	 100,000

김명순	 100,000

김미정	 50,000

김민규	 200,000

김민미	 144,600

김병수	 50,000

김보영	 10,000

김산	 10,000

김성남	 90,000

김소연	 20,000

김순영	 300,000

김유진	 30,000

김은정	 50,000

김은주	 50,000

김인숙	 50,000

김재춘	 100,000

김정미	 300,000

김종년	 100,000

김행란	 30,000

김현실	 100,000

나경주	 50,000

남승옥	 70,000

남용우	 50,000

도재언	 100,000

딸 정라감님 좋은 배필 기

원	 100,000

류현진	 50,000

목인방(김홍임)	50,000

박별님	 30,000

박윤미	 20,000

박정우	 178,090

박종옥	 100,000

박종윤 배연이영가님 극

락왕생기원	 200,000

박효진	 30,370

배명화	 440,000

백경화	 300,000

백상희	 100,000

백정종	 33,300

서예원	 10,000

서울-봄 경전반	32,600

서정	 33,850

소숙희	 20,000

심경환	 10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안성원	 100,000

엄윤경	 10,000

여승은,여승진

	 14,370

오명주	 30,000

윤자영	 40,000

윤화자	 200,000

이경순	 10,000

이근오	 30,000

이문금	 100,000

이방남	 30,000

이수민첫돐기념

	 300,000

이순정	 100,000

이승덕	 100,000

이승현	 100,000

이영주	 1,000,000

이원준	 30,000

이원형	 20,000

이윤희	 100,000

이인정	 300,000

이정자	 25,000

이정표	 50,000

이주은	 100,000

이준호	 20,000

이창현	 50,000

이춘자	 1,000,000

이향선	 10,000

이향선	 10,000

이화정	 30,000

일깨100차	 806,000

임금실	 57,700

임수진	 10,000

임재찬	 10,000

장수연	 30,000

정계영	 20,000

정선국	 500,000

정옥경	 500,000

정종석-어머님목걸이및

반지후원	 2,023,500

정지윤	 100,000

조미순	 100,000

조민웅	 5,700,000

조정민	 300,000

조한석	 30,000

조협	 1,000,000

조흥식	 50,000

주미영	 200,000

지선주	 1,000,000

최근대	 100,000

최남숙	 100,000

최윤영	 500,000

최점임	 10,000

코아셈(주)	 1,300,000

큰자부생일축하금

	 10,000

하재남	 400,000

하지민	 10,000

한정숙	 50,000

허대영	 10,000

허용철	 100,000

허향미	 100,000

홍민기	 100,000

황성민	 10,000

인 도 결 핵 퇴 치

장유정	 1,500,000

조한석	 30,000

인 도 모 자 보 건

강민정	 1,000,000

권효주	 100,000

김민규	 100,000

김보영	 10,000

김소연	 10,000

김인숙	 50,000

나경주	 50,000

남승옥	 20,000

남승옥	 20,000

박별님	 20,000

백경화	 200,000

신진옥	 5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양애선	 30,000

영상타일	 5,000

이경순	 10,000

이문금	 100,000

이준호	 20,000

정선영	 20,000

정지윤	 200,000

정호연	 100,000

조한석	 30,000

조현준	 1,000,000

최윤영	 500,000

하지민	 10,000

한정숙	 5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규홍	 50,000

강명희	 90,000

강은주	 1,000,000

강주영	 10,000

권순자	 40,000

권순호	 200,000

김금순	 18,070

김낙춘	 200,000

김명희	 100,000

김민규	 100,000

김민영	 30,000

김민옥	 1,000,000

김보영	 10,000

김산	 10,000

김성규	 50,000

김소연	 10,000

김순연	 100,000

김영섭	 100,000

김윤필	 200,000

김익현	 200,000

김인숙	 50,000

김정수	 100,000

김창훈	 100,000

김태민	 10,000

김태희	 500,000

나경주	 50,000

나모니카	 10,000

나승연	 100,000

남승옥	 40,000

남재환	 500,000

덕성불교동문회	

100,000

딸 정예린화목가정기원	

120,000

박보미	 100,000

박영옥	 102,000

박윤희	 50,000

박은주	 9,250

박재윤	 180,000

박종덕	 100,000

박종후	 100,000

박혜령	 10,000

북한어린이돕기	80,000

사) 한국JTS	1,000,000

삼각산고등학교-캄보디

아 집짓기	 1,237,700

심유현	 1,000,000

서혜영, 데이비드볼리암

스($200)	 224,000

아버님 장기화영가님극

락왕생발원	 100,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안성원	 100,000

안차애	 200,000

어려운곳에	 100,000

언니 민현선님 쾌차발원

	 200,000

영상타일	 10,000

오미령-고양이왕생극락

	 100,000

오미정	 500,000

옥탑방왕세자캘러리

	 50,000

우초원	 50,000

원준	 100,000

유승자	 200,000

윤영민	 50,000

은혜로움	 40,200

이경순	 10,000

이경훈	 10,000

이기갑	 80,000

이문금	 100,000

이봉식	 70,965

이삼순	 29,000

이석경	 150,000

이순금	 500,000

이순모	 10,000,000

이연우	 5,000,000

이윤희	 100,000

이윤희	 100,000

이인숙	 50,000

이준호	 20,000

이향순	 10,000

임동영.임동기	100,000

임병권	 100,000

임양호	 300,000

임진	 120,000

임현정	 20,000

장진영	 30,000

장형아	 100,000

정백기	 1,000,000

정승찬	 60,000

정정숙	 5,000

정지윤	 100,000

조경임	 17,780

조성진	 1,000,000

조한석	 30,000

조현숙	 200,000

주순옥	 32,570

주연우생일기념

	 50,000

진금연-49재 회향기념

	 75,000

진미정	 50,000

최건업	 143,000

최덕혜	 310,000

최민석	 30,000

최우영	 50,000

최원복	 68,750

최지예	 350,000

최창숙	 1,000,000

최충봉	 10,000

칠곡,소망어린이집

	 77,400

하경애	 81,170

하지민	 10,000

해외 나간 딸 김기연 생일 

축하	 50,000

허도선	 10,000

홍희경	 10,000

황성식	 10,000,000

황유지	 10,000

필 리 핀

Amy Mallari	

	 315,051

강은주	 1,500,000

강형석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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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100,000

김보영	 10,000

김선남	 50,000

김소연	 10,000

김순중	 50,000

나경주	 50,000

남승옥	 40,000

신경선	 3,000

아이지에듀케이션

	 50,000

영상타일	 3,000

이문금	 100,000

이석경	 150,000

장혜진	 100,000

정지윤	 100,000

조한석	 30,000

미 국 J T S  7 월

임선희	 $30	

박현수	 $180	

무주상	 $119	

한규희	 $100	

권석현	 $100	

김선화	 $100	

권영미	 $100	

백보영	 $100	

K&L ENTERPRISES 

OPERATING ACCOUNT	

	 $1,200.00	

김원태	 $30	

송호성	 $30	

박숙현	 $100	

Amindra Gurung	 	

	 $40	

마이클양	 $31	

배상옥	 $30	

김명	 $200	

LA jungto	

	 $3,491.00	

임금이	 $100	

김숙현	 $90	

임선희	 $500	

박덕순	 $500	

Freud Poe Park 	

	 $80	

무주상	 $240	

청년MT	 $35	

Young Macaron	 	

	 $10,000.00	

LA정토회	 $53	

한혜진	 $100	

이귀염	 $100	

무주상	 $226	

정수길/홍희선	 $50	

Lauren Carre	 $50	

엘에이정토회	 	

	 $14,311.50	

손정훈	 $100	

박숙현	 $100	

무주상	 $223	

김명호 유정희	 	

	 $10,000.00	

배경란	 $100	

이연순	 $300	

김윤진	 $100	

최선옥	 $1,450.00	

김상태	 $300

미 국 J T S  8 월
 

송호성	 $30	

오근영	 $50	

김원태	 $30	

최만성	 $20	

원윤경	 $20	

전정숙	 $200	

임선희	 $60	

이동근	 $50	

Michael W Yang	

	 $31	

Freud Poe Park 	

	 $80	

한혜선 한윤홍	 $100	

노미정	 $20	

김명	 $300	

이학우	 $300	

최영태 김성순	 $200	

김동석 나은영	 $120	

이문희클립	 $60	

김명	 $100	

김윤진	 $100	

이귀염	 $100	

한혜진	 $100	

박숙현	 $100	

안미영	 $100

미 국 J T S  9 월

Freud Poe Park 	

	 $80	

최만성	 $20	

휘영레더립	 $20	

이동영	 $300	

Ran Gregoire	

	 $100	

송호성	 $30	

홍희선	 $50	

김원태	 $30	

백은영	 $600	

Michael W Yang	

	 $31	

김선화	 $100	

김윤진	 $100	

최경숙	 $30	

무주상	 $100	

최만성	 $20	

박승용	 $30	

시에틀정토회원	

	 $362.47	

방 콕 J T S

봉금례	 $100

마 닐 라 J T S

최찬익,서진희	 $100

필 리 핀 J T S

배명숙	 $2,412 

활동터 소식 | 후원✽특별후원금, 해외후원금 활동터 소식 | 후원✽나눔저금통

나눔저금통 현황 2012년 8월 01일 - 2012년 9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해외JTS 후원금  
2012년 7월 01일 - 2012년 9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거제
시민의원 60,300 윈마트젖병 17,400 이행진 24,000 

정혜영젖병 18,000 SC은행거제 74,830 

대구
구남보건고교1-1반 27,580 김민성 21,350 김시

영 18,320 김영옥 23,650 김은희 36,930 김지철 

45,020 김태형 10,000 남준호 30,220 무명 29,540 

무명 32,190 무명 25,740 무명25,810 무명 36,280 

무명4개 136,220 박남주,최성훈 	31,020 박미숙 	

13,090 박종휘,박종선10,180 염정희,백명숙 50,650 

염정희,한해운 72,610 오원숙 16,240 오인경 12,820 

이원준10,450 임금실	62,980 임금실 57,700 장선옥  

35,470 장선옥 	35,060 정준호 	 43,670 칠곡건비미

용실 25,000 하수연 21,710 한옥주 42,560

대전
금송농원 394,480 김어진 7,500 김영우 51,660 돼지

저금통 363,220  

동래
김래희 8,600 김예진 11,470 김우진 10,990 김주한 

24,050 남산초4-1반 2,440 남지현  45,270 동래삼계

탕 31,200 류숙희 34,110 무명 20,820 박민재 5,060 

박정은 1,900 박준우 9,160 박지인 12,480 방지현 

1,000 손숙연 31,980 손예원 28,950 송유나 660 이

남선 33,530 장지현 13,120 정나영 16,180 최정숙 

200 

마산
무명 58,270 무명 45,290 박삼숙 25,880 산인면새마

을회장 9,010 조수빈 46,700 코오롱방글이 16,480 코

오롱우리마트 19,560 코오롱피자빙고 67,410 황용일 

24,540 

밀양
박효진 30,370 저금통 10,040 조이공부방6월 43,310 

조이공부방7월 50,200 

서울
구산중학교11개 113,150 (303김기태 15,350 303서

선영 11,150 303이현석 13,000 304류희현 7,690 

304박고은 6,370 309지민관 9,500 310윤정우 

13,860 311서영균 3,010 311오원중 2,370 강현

숙선생님 15,690 이현상 15,160) 권윤정 56,770 김

덕현 32,930 김미경 24,590 김미경 36,560 김미

호 26,860 김병곤 28,140 김병곤 30,590 김신향 

24,150 김재현 7,750 김종권 80,370 김종권 37,850 

김종권 35,190 김주은 25,560 김준서 164,700 김

현서 217,980 김현애 35,160 김희태 16,600 무명 

22,120 무명 2,520 무명 33,570 무명  19,030 무명 

50,600 무명 25,760 무명 18,050 무명 22,190 무

명 35,650 무명 2,000 무명 33,600 무명 19,800 박

상옥,최혜연,최순정,최정문 24,280 박양식 28,560 

박은정 31,430 소예연 20,690 손명숙 29,820 안낙

천,최길자 51,070 연명옥 33,610 오선옥 35,020 

유지연 33,550 유향숙 19,900 이광민 57,490 이

덕기 20,810 이덕기 31,470 이성하 39,950 이승

현 35,290 이영화 17,700 이영화 18,170 이준호,

이윤주 27,590 이현경 17,890 이현경  20,020 임

은주 11,310 임지형 25,000 장명옥 14,810 장명

옥 27,620 정성곤 42,260 정진영(분당) 25,140 조

종상 26,810 주민준 22,860 차성현 34,790 최승

국 17,370 최우석  70,560 최윤억 53,120 한완수 

12,060 허지 30,560 홍경미 30,140 황영자 18,000

수원
고재필 18,050 김무영 18,300 동성중 16,250 무명 

83,930 신의찬 40,210 한태용 26,910 

울산
김기훈	33,250 김길주 35,050 김보민 14,860 김세영	

29,180 김연수,김나연 46,800 김영주 30,900 김일

윤 24,230 대방낙지명촌점 3,330 무명 43,100 무명 

46,200 무명 43,650 무명 60,240 박기택 60,720 

박동옥 53,110 박말숙 15,480 박은선 29,900 박정

순 18,570 선암화장품 76,750 센레스토랑 11,010 

울산북민원실 28,460 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

과  63,660 전춘우 31,350 정정영 30,990 조춘희 

13,670 

원주
무명 33,910 

은평
무명 71,490 박명순 125,350 박형준 29,090 신숙

경 21,310 신정희 20,100 이순주 12,250 조정숙 

27,720 

제주
홍옥순 41,510 

제천
무명 63,190 신백동파리바게트 25,760 유희숙 

30,130 이창우 9,890 정지은,정두영 30,810 

창원
안종제 12,430 전찬웅 19,870 하영주 26,850 

청주
기홍진 34,010 김동현 19,670 김영회 33,490 김용경 

34,390 대신의원(이황휘) 40,510 무명 22,180 박준자 

37,630 손나영 107,330 아하과학교실 47,250 오해빈 

32,360 윤귀예 49,770 한동섭 39,440 

해운대
강소담	29,830 김영식 59,280 김영식 66,650 무

명 39,770 무명2개 68,210 무명5개 216,970 박

순애 12,780 서정희 13,940 손자연 36,400 송진

영 25,020 이채영 27,900 이현주 30,200 장순자 

21,680 정재영 9,330 조도자 21,260 조복연 17,840

기타
99차일깨저금통	 987,000 고미아 9,100 권정

연 25,350 김미옥 19,860 노금찬 24,710 노시춘 

26,620 무명 8,740 박재휘 45,470 백정종 33,300 

신유정 14,900 심지윤 56,400 양지원 20,190 운암

고3-1 107,340 이윤호 13,800 정재헌 16,290 최원

복 68,750 탐앤탐스(르네상스점) 234,770 한승명살래 

14,110 한승명살래 38,550 

거리모금 현황
2012년 08월 01일부터 2012년 09월 30일까지

경남하동적량초2학년 101,690 구산중305반 52,940 

구산중학교 45,460 대구  327,650 분당 110,330 

분당청소년거리모금 77,100 삼각산고등학교나비

반 215,130  서울 1,373,330 수원 47,850 울산 

240,440 코오롱사우나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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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깨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의료, 
언어, 교육 등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